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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7. 28.(일) 12:00 (2024. 7. 29.(월) 조간)

폭염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농업·건설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120개 사업장 대상
-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및 외국인 근로자 주거실태 등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는 7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더운 여름철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및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옥외작업 등 온열에 노출
되는 근로자가 많은 농업 및 건설업 분야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과(외국인팀)와 산업안전부서(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
지도과)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지역협력과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냉방·소방시설 등 주거실태를 집중점검
하고, 산업안전부서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작업별 위험
요인에 따른 안전․보건 수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
하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배포·안내하고 사업장에 게시토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폭염 단계별 
행동 요령을 쉽게 이해하고 위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현장에서 
직접 지도한다.
  * 외국인 근로자용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가 필요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www.moel.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고용노동부는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과 범부처 
협업을 통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폭염·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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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